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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EG(Electroencephalogram)는 사람 또는 동물의 

대뇌에서 일어나는 전위변동,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일

어나는 뇌 전류(brain current)를 두피 상으로 유도하

여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1]. 최근 EEG를 이용하

여 감정 분류 및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 정신 질환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비해 영화, 게임, SNS 등의 콘텐츠 발전으로 인하여 

접근이 늘어난 혐오 정서 자극 완화에 관한 연구를 

EEG를 이용하여 다루고자 한다.

혐오 정서는 정서를 범주적 모형에 근거하여 정의

한 기본 정서 이론 6가지(행복, 놀람, 공포, 분노, 혐

오, 슬픔)의 부정적인 정서 중 하나이다. 진화적인 관

점에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제거하고자 할 때 발생

하는 정서를 의미하며, 이 때 그것을 배설하거나 토

하는 행위를 보이는 등 구강방어로 여겨져 왔다. 정

신의학 영역에서는 강박 장애 혹은 첨단, 환, 심해 

등과 같은 특정 공포증 그리고 우울증, 정서 불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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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과 관련된 정서로 통한다. 혐오 정서는 다

양한 유발원을 가지고 있는데, Jonathan Haidt 등[2]

은 그 중 대표적인 7가지의 도메인(음식, 특정 혐오 

생물, 자극적인 성, 신체훼손, 죽음, 위생, 바디제품)

을 핵심 혐오(core disgust)와 동물 상기 혐오(animal

reminder disgust)로 분류하였다.

뇌파 혐오 자극에 관한 이전의 기존 연구들은 혐

오 정서의 유발원이나 혐오 정서로 인한 활성도, 다

른 감정들과의 활성화 차이 비교에 대하여 다루어 

왔다. 또한 시각적 자극, 후각적 자극, 촉각적 자극 

등과 같은 단일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에 대한 감정

인식 연구를 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는 단일적인 자극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자극

과 청각적 자극을 이용한 복합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혐오정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뿐만 아

니라 청각적 자극을 통한 혐오 정서 자극의 완화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험 참가자에게 단순한 이미지, 사진이 아

닌 짧지만 스토리가 있는 영화 클립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실험 참가자가 혐오 정서에 더욱 몰입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실험참가자의 혐오 시각 자극을 일으키

는 영상의 원본을 시청할 때와, 혐오 원본 영상에 원

본 음성을 추출한 뒤 음악으로 청각적 자극을 주었을 

때의 뇌파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혐오 자극은 

혐오 정서를 일으키는 다양한 혐오 유발원 중 가장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 신체훼손에 관한 내용과 혐오 

생물체에 관한 내용을 선택하였다. 청각적 자극으로

서 차분한 분위기의 음악과 신나는 분위기의 음악을 

선택하였다. 뇌파 데이터는 상대파워 스펙트럼을 이

용하였고, 이 때에 세타(3～8Hz), 알파(8～12Hz), 베

타(12～30Hz), 감마(30～70Hz) 대역 별로 나누어 그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또한 EEG 데이터 측정 

이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험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

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여러 감정

에 관한 EEG 연구 및 혐오 정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3

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실험 방법과 과정, 분석 방

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혐오 유발원 별, 음악의 

분위기 별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그 특징을 

설명하고, 전체 실험 결과 및 그로 인한 논의를 설명

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 전체 연구 내용을 정리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 논의를 하며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인간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통하여 행복, 놀

람, 공포, 분노, 혐오, 슬픔 등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각각의 자극으

로 인하여 유발된 감정과 그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Y. Lin[3] 등은 청각적 자극인 음악 감상 중 

발생하는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4가지 감정을 반

구 대칭의 12쌍 전극(DASM12)을 사용하여 분류하

였다. 연구 결과 전두엽과 두정엽에서 추출된 특징 

그룹이 감정의 주제 변동에 비교적 둔감하였지만 그 

반응이 차별적이라 각 감정을 뇌파를 이용하여 구분

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 Nie[4] 등은 

영화클립을 보는 동안 수집된 EEG 데이터를 기반으

로 감정인식을 하다. EEG 데이터 분석은 감정을 긍

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

였으며 그 결과, EEG 데이터의 감정 인식을 Linear-

SVM을 이용하였을 때 87.53%로 가장 높은 정확도

로 인식할 수 있었다. M. Murugappan[5] 등은 DWT

기반으로 EEG 신호를 6가지의 정서로 나누어 분석

하고 인식하는 연구를 하였다.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6가지 감정 중 

부정적인 정서에 속하는 혐오 정서에 관한 연구 역시 

EEG, ECG, fMRI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

다. M. Sarlo[6] 등은 혐오 정서를 유발하는 유발원을 

신체훼손과 오염으로 분류하여 EEG alpha power 분

석을 통하여 유발원 별 활성화 정도를 비교 확인하였

고, 그 결과로 신체훼손이 가장 크게 혐오 감정을 느

끼게 되는 유발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CG관

련 연구로 D. Palomba[7] 등은 혐오 시각 영상을 보

았을 때 FEO의 심장 응답 패턴을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중립 영상 시청과 비교하였을 때 혐오 시각 영

상을 볼 때 눈 깜빡임 속도, 심장 응답 패턴 속도가 

빨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Köchel[8] 등은 혐오,

공포, 중립 상태의 사람 목소리를 실험참가자들에게 

들려 주고 NIRS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각 상태 

별로 자극되는 신경 감도의 차이를 확인하며 인간의 

청각 도메인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감정 엘리시터

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 Syahril[9]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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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자극이 주어지는 동안의 Sub-Gamma Band대

역의 EEG 신호를 측정하여 전극 별로 그 파워 스펙

트럼 값들을 비교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감정에 대한 연구뿐

만 아니라 혐오정서에 대해서도 EEG, ECG, fMRI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기

존의 혐오 정서 연구는 주로 활성화 정도와 활성화 

지역 검출에 대해서만 다루어져 왔으며 단일적인 자

극만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혐오 시각 자극에 청각적 

자극이 미치는 영향을 더하며 단일적인 자극이 아닌 

복합적인 자극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혐오 정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서의 완화여부까지 연구

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앞과 같이 기본 6가지 감정 인식 및 분석에 대한 

연구가 EEG, ECG, fMRI 등의 생체 신호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

들은 여러 자극들을 동시에 주어 그 감정을 분석하기 

보다는 단일적인 자극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자

극에 상이한 분위기의 청각적 자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험하며 복합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연구

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부정적인 감정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은 혐오,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로 인한 뇌의 활성화 여부 및 위치 확인, 감정 

인식만을 주로 다루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기반으로 실험참가자에

게 확실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혐오 유발원들을 

시각적 자극으로 준비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각으로 

인한 혐오 정서 자극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음악으로 

청각적 자극을 더하였다. 이것으로 본 연구가 대표적

인 부정적인 정서인 혐오 정서의 감정 인식 완화 가

능성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혐오 정서 연구들

을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실험 방법
3.1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실험 장소를 분리하

여 실험 참가자에게 실험 외의 자극 없이 편안한 상

태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에서 1.6조도의 

어두운 상태로 실험을 하였다. 실험 장소에는 실험과 

관련된 장치만을 두어 실험 참가자의 집중을 높일 

수 있도록 실험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실험 전날 

실험 참가자의 음주를 금하였으며, 실험 참가자가 충

분히 수면을 취하도록 권하였다.

3.2 실험 과정
본 연구의 실험 과정은 Fig. 2와 같다. 실험 참가자

는 분리된 실험 장소에서 신체훼손 내용과 혐오 생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4가지 혐오 정서 유발 영상을 

각 영상 별로 2번씩 총 8개의 40초 길이의 영상 클립

을 시청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영상의 음성이 포함된 

영상을 본 뒤, 영상의 원본음성이 제거되고 차분한 

분위기의 음악과 신나는 분위기의 음악이 포함된 영

상을 시청하였다. 영상과 영상 사이에는 30초의 휴식 

및 감정 제거의 목적으로 검은 화면이 재생되도록 

하였다. 실험 중에는 보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

하여 실험 참가자는 정자세로 앉아 영상을 시청하였

으며 심한 움직임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영상과 음악

은 영화에서 발췌하였고, 영상과 음악의 목록의 출처 

및 섬네일(thumbnail)은 Table 1과 같다. 실험 참가

자는 영상을 총 10분 동안 시청한 뒤, 각 영상 별 혐오 

정도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하여 평가하였다.

3.2 분석 방법
본 실험은 NeuroScan 뇌파측정기계를 사용하여 

뇌파를 측정하였으며 Curry 7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실험에는 남자 11명, 여자 8명 총 19

명이 참여하였다. 총 19명의 실험 참가자 중 실험 시 

Fig. 1. Experimental Environment.



759혐오 영상 시청시 청각적 자극에 대한 EEG 기반의 분석

격한 움직임, 졸음 등의 상황통제의 문제 및 데이터 

오류 등을 제외한 후 15명의 데이터를 기반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64 채널의 전극을 이용하여 뇌파

를 수집하였으며 샘플링 주파수를 500KHz로 하였

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하여 실험 중 임피던스

(Impedence)는 10kΩ이하로 유지하였다.

전체 EEG 데이터를 영상과 음악의 분위기 별로 

8구간(AO, AS, BO, BS, CO, CS, DO, DS)으로 나누

어 최대 40초의 길이로 추출한 뒤, Curry 7을 이용하

여 데이터의 기준선을 상수로 맞추어주었다(Baseline

Correlation). 눈 깜빡임으로 인한 신호의 잡음을 제

거하기 위하여 임계 값을 벗어나는 범위의 부분을 

해당 부분의 200ms 이전과 800ms 이후의 영역의 공

분산(Covariance) 값으로 대체하였다. 필터를 적용

시켜 준 뒤 파워스펙트럼의 비교를 위하여 델타, 세

타,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전체 주파수 영역인 total

을 대역 별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주파

수 영역의 파워에 대한 해당 영역 주파수대 성분 파

워의 비인 상대 파워(Relative power)의 최대 값을 

비교하였다.

4. 실험 결과
4장에서는 혐오 유발 중 신체훼손 카테고리의 첫 

번째 원본 영상을 AO, 차분한 분위기의 음악이 포함

된 첫 번째 영상을 AS, 두 번째 원본 영상을 BO,

신나는 분위기의 음악이 포함된 두 번째 영상은 BS

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혐오생물 카테고리의 세 번

째 원본 영상을 CO, 차분한 분위기의 음악이 포함된 세 

번째 영상을 BS, 네 번째 원본 영상을 DO, 신나는 분위

기의 음악이 포함된 영상을 DS라고 표현하였다.

64개의 전극 중 좌뇌, 우뇌의 대칭성의 상관없이 

값을 확인하기 위하여 머리의 가운데 부분인FZ, CZ,

PZ, OZ 전극의 데이터 중 상대 파워 스펙트럼 값을 

카테고리 별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각각의 수치는 상

대파워 스펙트럼의 ㎶값을 나타낸다.

Fig. 2. Experimental Procedure.

Table 1. List of video and music used in the experiment
List of video

Category A B Category C D

Body

Mutilation

The dentist

<Final Destination5>

The gymnast

<Final Destination5>

Disgusting

Creature

The alien

<Slither>

The disgust

worm <Slither>

List of Music

Relaxing

Music

Yumeji’s Theme

<In the mood for love>

Exciting

Music

Give it up

<Kings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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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체훼손
4.1.1 FZ

Table 2는 신체훼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AO,

AS, BO, BS 영상을 볼 때 FZ 전극에서의 상대 파워

스펙트럼 값을 나타내고 있다. AO, AS 영상을 보는 

동안 세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알파 상대 파워스펙

트럼 모두 음악이 삽입되지 않은 AO 영상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베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감

마 상대 파워스펙트럼 값은 미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BO, BS 영상을 보는 동안 또한 세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알파 상대 파워스펙트럼 모두 음악

이 삽입되지 않은 BO 영상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베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감마 상대 파워스

펙트럼 값은 미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4.1.2 CZ

Table 3는 신체훼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AO,

AS, BO, BS 영상을 볼 때 CZ 전극에서의 상대 파워

스펙트럼 값을 나타내고 있다. AO, AS 영상을 보는 

동안 세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베타 상대 파워스펙

트럼 모두 음악이 삽입되지 않은 AO 영상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알파 상대 파워스펙트럼

과 감마 상대 파워스펙트럼에서는 미미한 값의 차이

를 보였다. BO, BS 영상을 보는 동안에는 세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알파 상대 파워스펙트럼에서 음악

이 삽입되지 않은 BO 영상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내

고 있었다. 베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감마 상대 파

워스펙트럼에서는 미미한 값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

었다.

4.1.3 PZ

Table 4는 신체훼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AO,

AS, BO, BS 영상을 볼 때 PZ 전극에서의 상대 파워

스펙트럼 값을 나타내고 있다. AO, AS 영상을 보는 

동안 세타 상대 파워스펙트럼, 알파 상대 파워스펙트

럼 모두 음악이 삽입되지 않은 AO 영상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베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감

마 상대 파워스펙트럼에서는 미미한 값의 차이를 나

타내고 있었다. BO, BS 영상을 보는 동안 또한 세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알파 상대 파워스펙트럼에서 

BO 영상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베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감마 상대 파워스펙트럼에서

는 미미한 값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Table 2. The Relative Power Spectrum of FZ
Theta/Total Alpha/Total Beta/Total Gamma/Total

AO -0.82656 -0.38398 -0.03452 -0.00055

AS -0.82659 -0.384 -0.03452 -0.00055

BO -0.82651 -0.38396 -0.03452 -0.00055

BS -0.8266 -0.384 -0.03452 -0.00055

Table 3. The Relative Power Spectrum of CZ
Theta/Total Alpha/Total Beta/Total Gamma/Total

AO -0.8266 -0.38401 -0.03452 -0.00055

AS -0.82662 -0.38401 -0.03453 -0.00055

BO -1.03128 -0.47909 -0.04307 -0.00069

BS -1.03131 -0.4791 -0.04307 -0.00069

Table 4. The Relative Power Spectrum of PZ
Theta/Total Alpha/Total Beta/Total Gamma/Total

AO -0.82652 -0.38396 -0.03452 -0.00055

AS -0.82658 -0.38399 -0.03452 -0.00055

BO -1.03109 -0.47898 -0.04307 -0.00069

BS -1.03112 -0.479 -0.04307 -0.0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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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OZ

Table 5는 신체훼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AO,

AS, BO, BS 영상을 볼 때 OZ 전극에서의 상대 파워

스펙트럼 값을 나타내고 있다. AO, AS 영상을 보는 

동안 세타 상대 파워스펙트럼, 알파 상대 파워스펙트

럼 모두 음악이 삽입되지 않은 AO 영상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베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감

마 상대 파워스펙트럼에서는 미미한 값의 차이를 나

타내고 있었다. BO, BS 영상을 보는 동안 또한 세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알파 상대 파워스펙트럼에서 

BO 영상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베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감마 상대 파워스펙트럼에서

는 미미한 값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4.2 혐오생물체
4.2.1 FZ

Table 6는 혐오생물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CO,

CS, DO, DS 영상을 볼 때 FZ 전극에서의 상대 파워

스펙트럼 값을 나타내고 있다. CO, CS 영상을 보는 

동안 세타 상대 파워스펙트럼, 알파 상대 파워스펙트

럼, 베타 상대 파워스펙트럼 모두 음악이 삽입되지 

않은 CO 영상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감마 

상대 파워스펙트럼 값은 미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

었다. DO, DS 영상을 보는 동안 또한 세타 상대 파워

스펙트럼, 알파 상대 파워스펙트럼, 베타 상대 파워

스펙트럼 모두 음악이 삽입되지 않은 DO 영상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감마 상대파워스펙트럼 

값은 미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4.2.2 CZ

Table 7는 혐오생물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CO,

CS, DO, DS 영상을 볼 때 CZ 전극에서의 상대 파워

스펙트럼 값을 나타내고 있다. CO, CS 영상을 보는 

동안 세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알파 상대 파워스펙

트럼에서 음악이 삽입되지 않은 CO 영상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베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감

마 상대 파워스펙트럼 값은 미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DO, DS 영상을 보는 동안에는 세타 상대 

파워스펙트럼, 알파 상대 파워스펙트럼, 베타 상대 

파워스펙트럼 모두 음악이 삽입되지 않은 DO 영상

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감마 상대파워스펙

트럼 값은 미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Table 5. The Relative Power Spectrum of OZ
Theta/Total Alpha/Total Beta/Total Gamma/Total

AO -0.62179 -0.28885 -0.02597 -0.00041

AS -0.62188 -0.28889 -0.02597 -0.00041

BO -0.82656 -0.38398 -0.03452 -0.00055

BS -0.8266 -0.38399 -0.03452 -0.00055

Table 6. The Relative Power Spectrum of FZ
Theta/Total Alpha/Total Beta/Total Gamma/Total

CO -1.23603 -0.5742 -0.05162 -0.00082

CS -1.23607 -0.57421 -0.05163 -0.00082

DO -0.8266 -0.384 -0.03452 -0.00055

DS -0.82662 -0.38401 -0.03453 -0.00055

Table 7. The Relative Power Spectrum of CZ
Theta/Total Alpha/Total Beta/Total Gamma/Total

CO 1.94059 -1.03134 -0.47911 -0.04308

CS 1.940651 -1.0314 -0.47913 -0.04308

DO 1.939864 -1.0309 -0.47889 -0.04306

DS 1.940581 -1.03131 -0.47911 -0.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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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PZ

Table 8는 혐오생물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CO,

CS, DO, DS 영상을 볼 때 PZ 전극에서의 상대 파워

스펙트럼 값을 나타내고 있다. CO, CS 영상을 보는 

동안 세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베타 상대 파워스펙

트럼에서 음악이 삽입되지 않은 CO 영상에서 더 높

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알파 상대 파워스펙트럼에

서는 CS 영상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감마 상대 파워스펙트럼에서는 미미한 차이를 나타

내고 있었다. DO, DS 영상을 보는 동안 세타 상대 

파워스펙트럼, 알파 상대 파워스펙트럼, 베타 상대 

파워스펙트럼에서 DS 영상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

내고 있었다. 감마 상대 파워스펙트럼 값에서는 미미

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4.2.4 OZ

Table 9는 혐오생물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CO,

CS, DO, DS 영상을 볼 때 OZ 전극에서의 상대 파워

스펙트럼 값을 나타내고 있다. CO, CS 영상을 보는 

동안 세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알파 상대 파워스펙

트럼에서 음악이 삽입된 CS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

내고 있었다. 베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감마 상대 

파워스펙트럼 값에서는 미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

었다. DO, DS 영상을 보는 동안 세타 상대 파워스펙

트럼과 알파 상대 파워스펙트럼에서 음악을 포함하

지 않은 DO 영상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베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감마 상대 파워스펙트럼 

값에서는 미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4.3 전체 결과 및 논의
위의 Table 2～Table 9는 신체훼손 자극과, 혐오

생물체 자극을 보았을 때 나타난 FZ, CZ, PZ, OZ 전

극의 상대 파워스펙트럼 값들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분한 분위기의 음악과 신나는 음악을 

실험 참가자에게 들려주었을 때 실험 참가자가 느끼

는 혐오도를 대하여 측정하였다. 각 전극에서 나타난 

상대 파워스펙트럼 값 중 감마 상대 파워스펙트럼은 

전체적인 전극과 혐오 유발원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반면 세타, 알파, 베타 상대 파워스펙트럼

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험참가자가 

느낀 혐오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

혐오생물체 자극으로 인한 PZ 전극의 자극을 제외

한 모든 전극에서 원본 영상으로 인한 혐오 자극이 

음악으로 청각적 자극을 함께 준 혐오 자극보다 강하

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Y. Lin

등의 연구에서 음악의 감정에 따라 반응이 차별적이

었던 결과와 같이 시각적 자극이 주어지고 있을 때의 

음악으로 인한 청각적 자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실험참가자들이 혐오를 느낄 

때 전류밀도 변화를 보이는 세타 상대 파워스펙트럼

의 변화를 통하여 실험참가자들이 느끼는 혐오도가 

영상과 함께 음악을 들었을 때 혐오도가 감소하였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앞의 결과들로 본 연구에서 EEG를 이용하여 음악

으로 인한 청각적 자극이 혐오 시각 자극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제가 각 상대 파워스펙트럼 값의 

차이를 통하여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

Table 8. The Relative Power Spectrum of PZ
Theta/Total Alpha/Total Beta/Total Gamma/Total

CO -0.82554 -0.39482 -0.03448 -0.00055

CS -0.82878 -0.38506 -0.03461 -0.00055

DO -0.6219 -0.28891 -0.02597 -0.00041

DS -0.62185 -0.28889 -0.02597 -0.00041

Table 9. The Relative Power Spectrum of OZ
Theta/Total Alpha/Total Beta/Total Gamma/Total

CO -0.82654 -0.39529 -0.03452 -0.00055

CS -0.82653 -0.38396 -0.03452 -0.00055

DO -0.82652 -0.38395 -0.03452 -0.00055

DS -0.82654 -0.38397 -0.03452 -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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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실험 후 작성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뇌파 

실험의 결과가 원본 영상이 더욱 혐오스럽다고 느껴

진다는 점에서 일치하여 이로 인하여 본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혐오 시각 자극에 청각적 자극이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혐오 유발원은 신체훼손, 혐오생물체 두 가지를 선택

하였고, 각 유발원의 내용을 포함하는 40초 길이의 

혐오 영상을 혐오 시각 자극으로 이용하였다. 청각적 

자극으로는 차분한 분위기와 신나는 분위기 두 가지

의 음악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자에

게 혐오 시각 자극만을 주었을 때와 혐오 시각 자극

에 청각적 자극을 더하여 주었을 때의 뇌파 변화를 

비교 하였다.

그 결과 시각 자극만을 주었을 때보다 청각적 자극

을 함께 주었을 때 뇌파 상대파워 스펙트럼이 세타 

상대 파워스펙트럼과 알파 상대 파워스펙트럼에서 주

로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혐오 시각 자극에 

청각적 자극을 주었을 때 실험 참가자들이 느끼는 혐

오감이 일정부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

체훼손의 내용을 포함한 영상에서의 자극과 혐오 생

물체의 내용을 포함한 영상에서의 자극이 서로 상이

함을 확인하였다. 이로 혐오 유발원 별로 반응하는 음

악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험

참가자들의 실험 후의 설문 조사의 결과와 실험 결과

의 일치로 위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단일적인 

자극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시각적 자극에 청각적 

자극을 더하여 줌으로써 복합적인 자극을 통한 혐오 

정서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또한 피험자가 시각적 자극만 주어졌을 때 

보다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이 함께 주어졌을 

때 혐오 정서를 덜 느꼈다는 것을 설문조사 결과와 

실험 결과로써 알 수 있었다. 이는 청각적 자극에 의

해 혐오정서가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혐오 유발원에는 신체훼손과 혐오 생물체뿐만 아

니라 음식, 자극적인 성, 죽음, 위생, 바디제품 등과 

같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신체훼손과 혐오 생물체에 한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기에 다양한 혐오 유발원을 포함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시각적, 청각

적 자극 외에 촉각적 자극과 같이 다른 자극에 의한 

혐오 정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각

적 자극 이외에 혐오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자극들은 무엇이 있는 지 알아보는 것 또한 좋은 연

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EEG

연구만을 진행하였지만 혐오 정서 와 관련하여서 

EEG, ECG와 같이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동시에 진

행하는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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